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믿음의 챔피온 혈통> 

 

3/24(주일) 설교 내용                             창세기 6:1-8 

 

1. 오늘 설교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에게 배워야 할 

두가지 교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어땠을지 

이야기해 보고, 노아의 모습 속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

야기해 봅시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챔피온 혈통’ 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후,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점 

여러가지 정황상 물이 모두 빠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배에서 나오자 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점 

오랜 시간동안 좁고 더러운 배안에 있었던 것이 힘들었을텐데도, 

그는 배에서 나온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위의 두가지 상황에 ‘나’를 대입하여 이야기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또, 노아의 모습 속에서 도전이 되는 부분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정안에서 QT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예배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나 십일조 생활, 교회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큰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게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